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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화학-의약기업으로 탈바꿈!
보수적 색체 벗고 소비자 곁으로 … 수익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

삼양사가 2004년 창사 8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꿈꾸고 있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와 사업구조 등 소프트웨어를 과감히 바꾸는 대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전통과 첨단을 담

을 수 있는 새로운 CI(기업이미지) 작업도 진행중이다.

삼양사의 변신은 그동안 사업이 설탕, 섬유 등 중간재에 치우쳐 있어 기업규모에 비해 일반 인지도가 낮다

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박소문 홍보실장은 “설탕 회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심지어 같은 이름의 라면 회사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기업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2003년 초 식품부분을 총괄하는 패밀리 브랜드로 <큐원(Quality No.1)>을 출범시켰다. 47년 동안 

사용해 오던 대표 브랜드 <삼양설탕>을 버린 것이다.

창업 이래 처음으로 TV에 기업이미지 광고도 내보냈다.

삼양사는 제당 등 전통업종을 기둥으로 삼지만 수익이 안나오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대신 의약과 화학부분을 강화해 종합화학․의약회사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익성이 낮은 섬유의 비중은 대폭 낮추어 2002년 베트남의 직물공장 <SY텍스타일>과 염가공기업과 

<SY비나>를 청산했다.

국내 직물 염가공 계열사인 <삼양텍스>도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다.

2000년 말에는 주력사업이었던 Polyester 섬유부분을 분리하고 SK케미컬과 합작투자해 <휴비스>를 세웠다.

대신 삼양사는 의약, 화학, 식품, 신사업 등 4개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약부문은 신약 개발보다는 이미 개발된 약품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DDS)을 개발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붙이는 금연보조제 <니코스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미국에 의약연구개발 회사인 <삼양리서치>를 설립하는 등 의약사업의 글로벌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광섬유 생산기업 디지털 나놉틱스와 함께 <디지털 옵트로닉스>를 합작설립하고 플래스틱 

광섬유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M&A) 대상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을 들어온 기업문화도 과감히 바꾼다는 전략이다.

최근 계장, 차장 직급을 없애고 팀원-팀장-BU팀장-CEO 등 4단계로 이어지는 신속한 의사 결정구조를 만들

었다.

또 젊은 직원들의 의견이 윗선까지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C&C(Change&Challenge) 보드>를 만들어 

한 달에 2번씩 김윤 부회장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50대 과장이 수두룩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1970년대 재계 순위 10위권에서 지금은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삼양사가 과연 과감한 변신으로 재도약에 성

공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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